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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단어재인 모형인 상호작용 활성화 모형 

(McClelland & Rummelhart, 1981)에 의하면 읽기활동을 

통한 시각적인 언어정보처리는 크게 세 수준을 걸쳐 처리된

다(세부특징 수준(feature level), 철자 수준(letter level), 그리

고 단어 수준(word level)). 세부특징 수준에서 시각 자극은 

철자를 구성하는 선과 원 같은 물리적 세부특징들로 일차 표

상되고, 다음 철자 수준에서는 이전수준에서의 물리적 세부 

특징이 조합되어 자소 단위로 표상된다. 이후 단어 수준에서

는 세부특징과 철자들의 열을 조합하게 되는데 이 때 친숙한 

단어의 조합으로 재인한다. 기존 상호작용 활성화 모형을 비

롯한 대부분의 전통적인 단어재인 모형은 글자의 위치가 정

해져있고, 글자의 위치가 바뀌어도 혼동이 없다고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철자교환 효과가 

있다. 철자교환 효과(Letter transposition effect)는 위의 세 

수준 중 단어 수준 처리 과정에서 철자의 배열을 확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어재인 초기과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작동하는 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현상으로, 인간의 

단어재인 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상이다. 언어심리학의 연구자들은 철자교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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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기저 원인이 무엇인지 지각적 수준, 표기적 수준, 

언어학적 요인 등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Kinoshita & Norris, 2012 참조). 한글 단어를 사용한 연구

들이 일부 행해졌으나 국내에서는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글의 고유 처리 단위인 음절을 대상으로 교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철자 교환 효과는 주로 서양언어의 알파벳 표기를 대상으

로 연구되었으며, 단어 재인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고 언어의 

철자 표기가 선형적(linear)이고 연합적인(concatenated) 경우

(예, 영어 알파벳)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

으로 단어 수준에서 철자 배열 시 두 철자의 자리를 바꿔 

만든 비단어를 정상어휘로 표상하는 현상이며 oeby를 obey

로 표상하는 것이 그 예이다(Andrews, 1996; Chabmers, 

1979; Frankish & Turner, 2007; O’Connor & Forster, 

1981; Perea & Lupker, 2004; Taft & Nillsen, 2013). 이

러한 철자교환 효과는 주로 점화과제(Garcia-Orza, Perea, 

& Munoz, 2010)와 어휘판단과제(Taft & Nillsen, 2013)의 

수행 등을 통해서 보고되었는데, 선형적이지만 비 연합적인 

히브리어(Perea, Mallouh, & Carreiras, 2010; Velan & 

Frost, 2011)나 반대로 연합적이지만 비선형적인 한국어(Lee 

& Taft 2009, 2011)의 경우, 영어 알파벳과 같이 선형조건

과 연합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자교환 효과

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철자교환 효과는 단어재인의 과정 중 어휘접속(Lexical 

access)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어휘처리 변인들을 

조작함으로 조작한 변인들이 단어재인 초기과정에 관여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수의 연구는 이 효과와 관련된 주요 

어휘처리 변인들로 형태소 정보, 음운정보, 하위어휘 단위처

리,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차등적 역할 등을 보고하였다(Lee 

& Lee, 2014 참조).

  이런 어휘처리 변인 중 형태소 정보와 관련된 연구는 복

합어를 재인할 때 나타나는 형태소 정보의 분리 단계를 알 

수 있게 한다. 즉, 단어재인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교환 

효과가 형태소 정보의 유무에 따라서 조절된다면 형태소 정

보가 단어재인처리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형태-철자 분리(morpho-orthographic decomposition)를 지

지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형태소 처리가 단어재인의 초기 

단계에 존재 한다고 주장 한다(Dunabeitia, Perea, & 

Carreiras, 2007).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형태소 범위내에서 

철자가 교환(sunshine-sunh‘s’ine)된 경우 교환 효과가 유지

되고, 형태소 범위 외에서 철자를 교환(sunshine-sus‘n’hine)

한 경우에서는 교환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환 효과가 형태소 정보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Christianson, Johnson, & Castles, 2005; 

Dunabeitia et al., 2007; Duñabeitia, Perea, & Carreiras, 

2014; Rastle & Davis, 2008; Rastle, Davis, & New, 

2004). 하지만 이러한 형태소 정보의 조절 효과 유무는 연구

자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의 주장과 반대

되는 일련의 연구에선 형태소 정보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 형태소와 같은 언어학적 요소는 글자 

지각과 관련이 있는 단어재인 초기과정에는 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Beyersmann, Coltheart, & Castles, 

2012; Rueckl & Rimzhim, 2011; Sanchez-Gutierrez & 

Rastle, 2013).

  본 연구는 한국어의 독특한 언어구조인 어절에서 철자 단

위가 아닌 음절 단위에서 교환효과의 유무를 검토하고자 하

였다. 먼저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진 한국어의 구조인 어절은 

한국어만의 고유 처리단위이다. 단어 자체가 하나의 띄어쓰

기 단위로 사용되는 영어에 비교해서, 한국어는 단어에 조사 

또는 여러 종류의 어미가 합해져서 어절이라는 띄어쓰기 단

위로 사용된다. 어절은 각각 어휘형태소 부분(단어 혹은 어

간)과 문법형태소 부분(조사 혹은 어미)의 조합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단어 혹은 복합어와는 구별되는, 더 복잡

한 다형태소적(polymorphemic) 성분을 가지고 있다(Nam & 

Ko, 1985). 따라서 형태소적으로 복잡한 어절을 처리할 때 

특히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감지와 탐색 및 분리와 결

합의 처리 과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각각의 형태

소 정보가 교환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구조이

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한국어 명사 어절의 명사와 조사가 

처리의 이른 시기에 분리됨을 보고하여(Min & Lee, 2005b, 

2010) 형태-철자 분리 가설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관심은 음절 단위의 교환효과였다. 기존의 철자 

단위에서 선행된 한국어 연구에서는 철자의 교환 효과가 발

견되지 않았다(Lee & Taft, 2009). 교환효과는 선형적이고 

연합적인 성질을 충족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

국어의 철자구조는 선형적이지 않다. 또한, 단어를 처리할 

때 철자 단위가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서구권 언어와 비교하

여, 한국어는 철자 단위와 단어 단위 사이에 음절이라는 형

태적으로 구분이 명확한 중간단계의 처리 단위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어는 철자 단위에서 접근할 땐 

선형적인 성질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음절의 단위에서 접근

하면 선형적인 성질을 충족할 뿐 아니라 연합적인 성질도 함

께 충족된다. 기존의 한국어 처리 선행 연구에서도 음절은 

철자와 단어 중간단계에 있는 처리 단위로써 철자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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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m, Seo, Choi, 

Lee, Kim, & Lee, 1997; Simpson & Kang, 1994). 아울러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다른 관심인 형태소의 역할을 알아보

기 위해서도 음절이상의 단위의 조작이 필요하였다. 음절을 

교환한 한국어 연구로 Lee, Kwon, Kim과 Rastle(2015)은 4

음절 복합명사의 가운데 두 음절을 교환한 자극을 실험하여 

한국어 단어 재인 시 음절이 위치 특정적이지 않은 독립된 

구조로써 그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단어 

자극의 제시시간을 2000 ms로 주었기 때문에 어휘접근의 전

처리 이후의 과정들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자극 제시시간을 조절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연구는 형태소 경계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가 아니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한국어 어절이 가지는 다형태소적 특

성과 재인 단계에서 음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명사 

어절을 재인 시 음절 교환 효과를 살펴보고,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로 나뉘는 형태소 정보가 음절 교환 효과를 조절

하는지 여부를 통해 명사와 조사의 분리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음절 교환 효과가 존재한다면, 음절 교환조건의 자

극들을 처리할 때 방해 효과로 인하여 완전 비단어 조건을 

처리할 때 보다 반응시간이 더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처리에서 음절이 중요한 어휘 단위라는 것

을 다시 한 번 검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어절

의 처리가 형태-철자 분리 가설을 따른다면 음절 교환방해 

효과가 형태소 정보 유무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으

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형태소의 처리가 한국어 어절 

처리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다.

실� �험

실험은 ‘어휘형태소 + 문법형태소’ 형태의 한글 명사 어절을 

처리할 때 음절 단위의 교환효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음절

교환 효과가 존재한다면 형태소 정보가 해당 효과를 조절하

는지를 반응시간 실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반응시간

을 측정하기 위해 어휘판단과제를 수행하였고, 단어재인의 

초기에 발생하는 교환 효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극 제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제시되었다. 특히 영어권 연구에서는 

해당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어휘판단과제를 시행할 때 200 

ms의 제시시간에 대한 연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Taft & Nillsen, 2013), 한국어 연구에서는 아직 제시

시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었다. 또한, 앞서 기술한 Lee 등

(2015)은 한국어 복합명사를 사용하였지만, 자극의 제시시간

이 2000 ms이었기 때문에 어휘접근 전 단계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판단과제의 자극 

노출 시간을 50 m, 100 ms, 200 ms로 조작하여 참가자 간 

조건으로 추가하였다.

방� �법

자극�및�설계

과제에 사용된 실험자극은 4음절의 명사 어절이었다. 참가자 

내 변인으로 형태소 경계 간(예, 자리에서-자에리서)과 경계 

내(예, 아버지는-아지버는) 조건에 각각 10개씩의 자극을 할

당하였다. 통제 자극으로 20개의 수도 비단어(예, 카투차베)

가 사용되었으며 40개의 올바른 어절(예, 바다에서, 자동차

는)이 충전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음절이 교환된 어절 자극

의 변형 전 어절 빈도는 세종 말뭉치 어절 빈도 데이터베이

스에서 고빈도 어절(평균: 3868.55, 표준편차: 3084.17)들이 

사용되었고1), 두 리스트에 배정된 실험어절의 평균 빈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18)=0.691, p=0.501). 또

한, 음운정보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두 음절이 교환된 

발음이 기존에 존재하는 어휘로 발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

력하였다. 참가자 간 변수로, 전체 60명의 실험 참가자 중 

각각 20명이 50 ms 노출 그룹, 100 ms 노출 그룹, 그리고 

200 ms 노출 그룹에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참가자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어 모국어화자 60명이 소정의 참가비

를 받은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령 범위는 20세~29세였으

며 이들의 시력(또는 교정시력)은 모두 정상이었다.

절차

실험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시각 자극은 고해상도의 

삼성 샘트론 77E CRT 모니터의 중앙에 검은색 바탕과 흰색 

글씨로 제시되었다. 모든 자극의 제시는 E-Prime 2.0 프로

그램을 통해서 실시되었고, 자극의 글자체는 명조체이며 크

기는 50포인트였다. 실험 참자가의 반응은 양손 검지로 키보

드의 오른쪽 ‘/’(명사 어절 조건)키와 왼쪽 ‘z’(비단어 어절 

조건)키를 누르도록 하였고, 양손의 반응은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를 하였다. 매 시행에서 참가자는 화면에 “+” 표

시가 500 ms 제시된 이후 실험 자극이 각 실험자간 변수로 

지정된 50 ms, 100 ms, 그리고 200 ms의 자극제시 시간에 

맞춰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었고 1500 ms의 빈 화면이 제시

1) 4음절의 명사 어절 중 어근의 길이가 2개이고 3개인 어절을 고빈도 

순으로 정렬하여 각 상위 10개씩의 자극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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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안 실험 자극이 올바른 어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휘판단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설명과 

20번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고(정상 어절과 음절교환 조작을 

하지 않은 비교환 비단어 자극들로 구성되었음), 정답률이 

80% 미만인 참가자만 반복적으로 연습시행을 수행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형태소 경계 간 조건과 형태소 경계 내 조

건의 차이를 외현적으로 알아차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

험 후 자극의 종류를 기술하는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결� �과

오프라인�설문결과

모든 실험참가자는 음절교환 어절 자극과 비단어자극의 차이

만을 보고하였고, 음절교환 어절 자극 내의 형태소 경계 간

과 형태소 경계 내의 조건 차이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못하였

다.

어절판단과제

음절교환 어절 자극을 맞는 어절로 처리한 오반응(false 

alarm) 확률과 비단어를 비단어로 처리한 정기각(correct 

rejection)의 반응시간을 각각 종속 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인

을 비단어 타입(형태소 경계 간, 형태소 경계 내, 비단어)과 

자극 노출 시간(50ms, 100ms, 200ms)의 3×3 혼합설계 반

복측정 분산분석(Mixed-repeated ANOVA) 결과, 두 분석

에서 모두 자극 노출 시간의 주효과(오반응 확률: F(2, 

57)=6.421, p=0.003, η2=0.184 정기각 반응시간: F(2, 

57)=19.076, p=0.000, η2=0.401)와 비단어 타입의 주효과

(오반응 확률: F(2, 114)=22.360, p=0.000, η2=0.282, 정기

각 반응시간: F(2,114)=84.383, p=0.000, η2=0.598)는 나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오반응 확

률: F(4, 114)=2.188, p=0.083, η2=0.071, 정기각 반응시간: 

F(4, 114)=1.369, p=0.249, η2=0.046).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시행한 결과, 오반응 분석에서는 

50 ms의 자극 제시 조건에서 형태소 경계 간(across) 조건과 

형태소 경계 내(within) 조건, 그리고 형태소 경계 내

(within) 조건과 비단어(pseudo) 조건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으며(각각 p<.05, p<.001), 100 ms의 자극 제시에서

는 형태소 경계 간(across) 조건과 비단어(pseudo) 조건 간, 

형태소 경계 내(within) 조건과 비단어(pseudo) 조건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각각 p<.01, p<.001), 200 ms의 자

극 제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기각의 

반응시간 분석에서는 50 ms와 100 ms 자극 제시 조건에서 

동일하게 형태소 경계 간(across) 조건과 비단어(pseudo) 조

건 간과 형태소 경계 내(across) 조건과 비단어(pseudo) 조

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모두 p<.001), 200 ms 

자극 제시 조건에서는 모든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기존 한국어 철자교환 효과를 확장하여 한국어 복

합명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던 음절 교환효과가 명사+조

사의 형태를 가지는 한국어 어절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음절 

교환 효과가 형태소 변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명사 어절을 처리할 

때 음절이 위치 특정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었고, 형

태소 변인의 조절 효과로 형태소의 분리가 어절처리의 초반

에 일어나는지도 알아볼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자극의 제시

시간과 상관없이 음절교환 조건의 처리가 비단어보다 유의미

하게 길어지는 음절 교환방해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자극

의 제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형태소 경계 간 조건보다 형

태소 경계 내 조건의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며 둘 간

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제시시

간이 가장 길었던 200 ms에서 형태소 경계 간 조건의 반응

Figure� 1. Correct rejection reaction time (left) and false alarm rate (right).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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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형태소 경계 내 조건의 반응시간보다 유의미하게 길

어지는 차이가 나타났다. 

  Lee와 Taft(2009, 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한글은 일부 조

건(즉, 복수 말미 자음)을 제외하고는 철자교환 효과가 나타

나지 않기 때문에 철자처리는 위치 특정적임이 밝혀졌다. 한

글은 초성과 종성이 항상 정해진 위치에 출현하기 때문에 첫

머리 자음과 말미 자음이 처리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면 

철자 교환 효과의 부재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첫머리 자음

과 말미 자음의 위치 배정이 다른 언어들보다 물리적으로 분

명하므로 철자가 위치에서 이탈하면 원래 단어로 보이지 않

게 된다는 것이다.

  철자와는 달리 음절은 영어와 같이 선형적으로 나열되어 

쓰이기 때문에 교환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데 본 연구

는 이를 어절 단위에서 발견하였다. 한글은 철자들이 모여 

음절을 이루고 음절 간에는 물리적인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하

나의 주요 처리단위로 여겨져 왔다(Simpson & Kang, 

1994). 본 연구의 결과는 음절의 단위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음절의 초기처리는 어절 내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위치 배정 처리와 관련하여 

한글의 음절처리는 철자처리와는 다른 양상이다.

  Lee 등(2015)은 4음절 단어의 음절 교환 효과를 보고 하

였지만, 제시시간이 너무 길었다(2000 ms). 교환 효과는 단

어 재인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들의 연구는 

단어재인의 초기 정보처리 과정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극시간이 200 ms 이하의 

비교적 짧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교환 효과가 설명하는 어휘

접근 전, 즉 단어재인의 초기 정보처리 과정을 충실하게 반

영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실험참가자들이 

명시적으로 형태소 조작 조건의 차이를 변별하지 못한 것은 

본 실험 과제가 암묵적인 형태소 정보의 하향처리를 잘 반영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향후 영어권 대부분의 연구와 같

이 차폐점화과제를 사용하여 음절 교환 효과를 알아보는 것

이 필요하지만 어절은 대부분 4음절 이상이기 때문에 점화

과제가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이 한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던 두 번째 현상은 음절 교

환 효과에 대한 형태소 변인의 조절 효과였다. 기존 영어권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형태소 변인의 조절 효과 유

무를 다르게 보고하였다. 그 중 Duñabeitia 등(2014)은 철자

처리 능력을 개인차 변인으로 설정하여 실험 참가자 군을 나

누어 형태소 변인의 조절 효과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철자

처리 속도가 빠른 집단에서는 형태소 변인의 조절 효과를 발

견하였고 느린 집단에서는 형태소 변인의 조절 효과를 발견

하지 못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자극의 제시시간이 길어질

수록 형태소 경계 내와 간 조건의 음절 교환방해 효과에 따

른 반응시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200 ms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서 철자처리 

속도를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의 개인차로 본 것처럼 

자극의 제시시간이 정보 입력의 양을 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력된 정보를 충분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자극 

제시시간에서는 형태소 변인의 처리가 초기 단계에 나타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처리시간이 충분해질수록 형태소 변인에 

대한 변별이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2). 

  다만 형태소 경계 내와 간 조건이 200 ms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형태소 경계 간 조건이 여전히 비단어 

조건 보다 음절 교환 효과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가정 및 사전 연구 결과들과 달랐다. 이는 

비단어 조건의 구성 때문에 나타난 한계로 추론할 수 있는

데, 방해효과를 더 엄밀히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교환 

조건이었던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을 다른 음절로 교체한 자

극을 추가하는 추가실험이 필요하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의 수가 매우 적었고 실

험참가자의 개인차 변인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극

의 수를 늘리거나 실험참가자의 개인차 변인을 추가하는 후

속 연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영어권 연구

에서는 복합명사의 형태소를 조작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

절에서의 형태소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어절을 통한 후속 연구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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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명사�어절�재인에서�나타나는�음절교환�효과

김제홍1,� 이창환2,� 남기춘1†

1고려대학교�심리학과,� 2서강대학교�심리학과

교환 효과(transposition effect)는 단어재인의 초기 단계를 설명하며, 해당 단계에서 형태소 정보 처리의 여부를 밝히는 데 

사용되어 왔다(see Lee & Lee, 2014, for a comprehensive review). 주로 서양권 언어에서 다루어진 교환 효과는 철자 단

위의 조작을 통해서 이뤄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절을 조작 단위로 삼아 한국어 명사 어

절 처리를 알아보고, 자극의 제시 시간을 조절하여 음절교환 효과를 정보처리 양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자극

은 4음절의 명사 어절의 가운데 2음절을 교환하여, 형태소 경계 내 조건(아지버가-아버지가)과 형태소 경계 간 조건(자에

리서-자리에서), 그리고 비단어를 비교조건으로써 실험자 내 변인으로 사용하였고, 자극의 제시시간을 50 ms, 100 ms. 그

리고 200 ms로 실험자 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자극의 제시시간과 상관없이 음절을 교환한 두 실험 조건의 반

응시간이 비단어 조건의 반응시간 보다 유의미하게 느린 음절교환 효과가 나타났다. 형태소 경계 변인은 서로 자극의 제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두 실험 조건의 반응시간 차이가 나타나다가 200 ms 조건에서 형태소 경계 내 조건이 형태소 경계 

간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느려졌다. 실험의 결과는 한국어 명사 어절 처리 시 음절이 위치 특정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단위

로써 처리됨을 시사한다. 또한, 형태소 변인이 음절교환 효과가 조절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한국어 명사 어절을 처리할 때 

형태소 정보의 처리가 형태-철자 분리(morpho-orthographic decomposition)가설을 따르는 어절처리의 초기 단계에 일어

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명사 어절 재인, 음절교환 효과, 형태-철자 분리


